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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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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                교수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동료

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60개의 중심 의미와 

16개의 기본 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는 6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하였다. 분석은 van Manen이 

제시한 네 가지 실존체 차원 속에서 상호 순환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박탈

된 애도’에서 나타나는 조직 문화와 생존자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슬픔을 검열하고 정서적 

고립을 선택하는 ‘슬픔을 검열하는 생존자의 분투’를 겪고 있었다. 둘째, 애도를 언어화하지 

못한 채 신체화 증상을 감당하는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는 정상적인 애도를 지연시키고 

지속 비애 양상을 강화하였다. 셋째, 일상 공간에서 동료의 죽음을 재경험하게 하는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은 복합 외상 경험자로서 고인의 감각과 이미지를 현재형으로 경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경과 및 동료․조직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실을 

재구성하면서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외상 후 성장과 

공동체적 연대의 과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가 

개인적 정서 처리 과정을 넘어 실존적․조직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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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명 피해를 동반한 광범위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고위험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 외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력, 시설, 장비, 안전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최경화 등, 

2021).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화재진압․구

조․구급활동을 하는 매 순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이원희 등, 2012). 실제로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상이 될만한 

사건을 경험하는 비율은 전체의 80%가 넘고 

있으며(김영길, 2012), 외상 사건 자체에 대한 

간접적 희생자로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는 이

중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최혜경, 2010). 

동료의 상실 경험은 인지적 혼란, 정서적 

고통과 어려움, 신체적 불편감 등 개인적 측

면을 넘어 사회적 직업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외상 사건이 될 수 있으며(Jordan & Mclntosh, 

2010), 군 자살생존자 애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책임 소재 규명과 외상에 지속적 노출, 잠정

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강압적 분위기에 의한 

심리적 고통 경험이 보고된 바 있다(홍춘우, 

2020). 남성적 문화가 지배적인 조직일수록 

집단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와 관련하여(Yeh, 

2002) 군 조직 특성상 정서적 어려움 표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이라고 확인된 바와 

같이 남성적 계급 문화 기반의 소방공무원 역

시 동료의 죽음에 관한 자연스러운 애도를 방

해받거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정진철, 양난미, 2011). 

이는 강인함을 강조하는 소방 조직 내에서 슬

픔의 표현이 개인의 취약성이나 팀의 전력 손

실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정서적 억제 문화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동료의 사고사, 업무 관

련 질병, 자살은 단순한 인간관계 차원의 상

실을 넘어 조직 전체의 정체성, 사명감, 직무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방공무

원의 정서․신체․실존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유사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고 사망 현장을 직접 수습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은 동료의 사별과 결합하여, 복합적이

고 지속적 외상으로 작용하게 할 가능성을 높

인다.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에 대한 적신호는 이

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배정이, 김윤정, 2011; 유지현, 박기환, 2009; 

이종정 등, 2014; 정회영, 2019). 2023년 마음건

강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한 총 52,802명 

중 3,412명(6.5%)은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13,861명(26.4%)은 문제성 음주를, 

3,323명(6.3%)은 우울증, 14,297명(27.2%)은 수

면 문제를 나타냈으며, 이 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관리 및 치료 필요 위험군은 23,060명

(43.9%)에 이르렀다(소방청, 2024). 특히 소방공

무원의 PTSD 응답률(6.5%)은 일반인 유병률인 

1.5%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

지부, 2022). 또한 자살 우려 관리 필요군은 

응답자의 2,597명(4.9%)이고, 자살 사고를 1회 

이상 보고한 소방공무원은 4,465명(8.5%)에 달

했다(소방청, 2024). 

소방 조직은 팀 단위의 공동 대응과 상호 

의존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팀원 간 유대는 일반적 관

계보다 강한 결속을 형성한다. 그러나 조직의 

감정 표현이 제도적․문화적으로 억압되면서 

애도 반응이 왜곡되거나 차단되는 등 방해받

게 되어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정진철, 

양난미, 2011; 홍춘우, 2020; Kast, 1982/2007; 

Schaal et al., 2012). 예기치 못한 사별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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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

든다(Barry et al., 2002; Klingspon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

은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선 사건이며, 

특히 복합 외상 노출 위험이 큰 특수 직업군

의 특성상 복합적이고 지속적 비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상실은 심리적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며, 

이는 지속 비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and & 

Neimeyer, 2011; Holland et al., 2020; Klingspon 

et al., 2015). 특히 동료의 죽음 직후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환경은 정상적인 애도를 중

단시키고 복합적인 감정이 누적되어 애도의 

지연으로 인해 지속 비애 증상이 초래될 수 

있다. 

애도는 사별로 인한 슬픔에 직면하며 변화

된 일상에 적응하는 이중적 과정을 통해, 고

인과 관계를 내면적으로 재정립하고 상실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적응 과정이다

(이미정, 이정섭, 2015; Klass & Steffen, 2018; 

Neimeyer, 2001, 2016; Stroebe & Schut, 1999, 

2010). 대다수는 사별 경험 후 1년 이내에 일

상 기능을 회복하고, 비애 반응이 점차 감소

하지만(Bonanno, 2004; Gray et al., 2004), 일부

는 사별 경험 이후 1년이 지나도 일상적 기

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 비애 증상을 경

험한다(Domino et al., 2021). 억압되고 방해받

은 애도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범수, 2012; Lazarus 

& Folkman, 1984; Worden, 1996), 강렬한 정서

적 에너지가 내면에 정체되면서 우울, 무력감, 

관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Kast, 1982/2007; 

Parkes, 1996). Bowlby(1980)는 의식적으로 애도

를 억제할 경우, 신체화 증상과 불면, 과도한 

음주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수의 연구 

또한 개인의 상실 경험 이후, 상실과 관련한 

사실과 감정을 명확히 자각하고, 직면하는 과

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조선화, 

강영신, 2015; Archer, 2001; Hogan & Schmidt, 

2002). 

정상적인 비애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부적

응적 증상이 장시간 지속되어 일상 기능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정상적 비애는 지속 

기간, 심리적 강도, 증상 및 기능 장애의 정도

에 따라 병리적 비애, 트라우마적 비애, 복합 

비애 등으로 정의 되어 왔으나(Prigerson et al., 

2009), 최근에는 지속 비애라는 명칭이 보편적

으로 사용된다(Maercker & Lalor, 2012). 지속 

비애 증상은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며, 우울, 

PTSD 증상 등과 함께 일상 적응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김시형 등, 2019; Melhem et al., 

2004). 특히 트라우마적 죽음으로 인한 사별 

집단이 비 트라우마적 죽음으로 인한 사별 경

험 집단보다 지속 비애 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강현숙, 이동훈, 2017). 또한 지속 

비애에는 다른 심리 장애와 달리 고인에 대한 

갈망이 핵심 요소로 나타난다(Holland et al., 

2009; Prigerson et al., 2009). 그러나 소방 조직

에서는 정신과 진료와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

인과 자기 낙인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무능력으로 오인되거나 환경적 요인과 피로

감으로만 지각되어 적절한 치료 없이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다뤄지고 있다(류종용 등, 

2018; 박태준 등, 2012; 변하연, 신하천, 2025). 

외상 경험 이후 개인은 외상 기억을 기존

의 의미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게 되며, 이러

한 과정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Janoff-Bulm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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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meyer, 2001).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

무원은 정상적인 직무 복귀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험 회피나, 과소평가하

는 왜곡된 신념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반복

적이고 부질없는 회피행동을 지속하느라 힘을 

소진하며 자기효능감을 상실하고 더 큰 고통 

경험을 겪는다(Ogden, 2006/2019; Shalev, 2005). 

복합 외상 증후군은 정서적 각성 조절의 어려

움, 주의와 의식의 변화, 신체화 증상,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다양한 증상들을 포괄한

다(Pelcovitz et al., 1997). 복합 외상 경험자는 

주변 모든 것에 자신의 트라우마를 투영하며 

자기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심리적 외상에 적응

해 간다(Herman, 1992; Ogden, 2006/2019). 또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념에 주의를 집중하는 

인지적 감정 처리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신체적 변화로까지 이어진다(Ogden, 2006/2019). 

특히 Schauer 등(2011)은 복합 외상의 특징으로 

외상 사건과 관련된 강렬한 신체 감각적 반응

이 동반되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외상 기

억이 떠오르는 현상을 꼽았다. 이러한 외상 

기억은 비조직화되고 파편화된 양상으로 나타

나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였다. 소

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 또한 침습적 

사고와 재경험, 회피행동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소방공무원은 일상 활동 

대처방식에 있어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전략

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김봉명 등, 2011; 배점모, 2008; 유지현, 

박기환, 2009; 정회영, 2019). 또한 해외에서는 

동료의 자살로 인한 영향과 사후 지침에 대한 

연구와(Causer et al., 2022) 순직한 동료의 사망 

후 반응 연구(Scott, 2025), 산불 진화로 두 명

의 동료를 잃은 소방공무원의 분노와 PTSD를 

다룬 연구(Görlich et al., 2025)등 소방공무원 

고유의 애도 경험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고 있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연구가 미

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현행 

건강관리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건강에 대하여 다각적 규

명을 권고하는 반면, 정신 건강 부문은 설문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머물고 있다(국립소

방연구원, 2025). 이는 복합 외상을 실체적 질

환으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차원으로 환원하려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학문적 접근이 증상이

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

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현

상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현상학(Creswell, 2007)

은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

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을 탐색하고 

그 내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방  법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인간 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경험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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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이며, 이를 다루는 주요 연구방법론 

중 하나가 현상학적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

다(유혜령, 2013). Husserl의 현상학에 뿌리를 

둔 해석학적 현상학은 인간의 살아 있는 경험

을 탐구하며, 그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

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 접근이다

(van Manen, 1990). 오늘날 다양한 주제의 인간 

경험을 다루는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

으며(Dowling, 2007),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을 기반으로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Cashin et al., 

2015; Dollarhide et al., 2016; Hill et al., 2015). 

현상학은 가장 일반적이며 친숙하고 분명한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을 이용한다(양해림, 2003). 참여

자 경험의 느낌, 의도, 정서, 판단, 해석까지 

포괄하는 집중적인 현상 기술이 우선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의식의 지향과 작용 구조를 파

악한다. 이러한 인간 과학이 갖는 의의는 현

재의 체험적 의미가 과거와 미래의 의미 지평

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

한 공간과 신체 체험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

히면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유혜령, 2015). 

또한 현상학은 일반적인 인간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상황, 느낌, 감정, 사건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존적 이해

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van Manen, 1990). 

van Manen은 인간 경험 연구를 위한 해석

학적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논의 해왔다(van 

Manen, 1990, 2014). 그의 연구방법론이 지닌 

현상학적 성격은 현상 기술적 측면과 의미 해

석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가리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van Manen, 1997), 의미를 해

석하고 가치를 논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특

징을 지닌다(유혜령, 2015). van Manen의 현상

학적 체험 연구 방법의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체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간 

경험과 체험에 심층적 이해를 돕는 개념 틀

로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 시간성이라는 4차

원의 근본적 실존체로 설명하였다(van Manen, 

2015). 이 실존체는 각각 독립된 범주로 구획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세계 속에서 상호침

투적으로 통합되며 순환적 구조로 이해된다. 

각각의 차원은 경험 속에서 분리될 수 없이 

작동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첫째, 신체성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통해 외

부 세계의 경험을 체험하면서 구성한다. 현상

학적 관점에서 몸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가 아

니라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이다. 동료의 죽음

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는 신체적 감각

과 반응 속에서 구체화된다. 둘째, 이러한 신

체성은 공간성과 긴밀하게 결합한다. 사건 현

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배경을 넘어 그 공간에 

진입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신체 감각을 촉발

하는 실존적 장으로 전환된다. 현장은 업무 

공간이자 상실의 공간이 되며, 반복적으로 마

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신체성과 공간성의 작용은 주관

적 시간성의 교란을 야기한다. 물리적 시간은 

흐르지만, 신체와 공간에 각인된 사건의 순간

은 현재의 삶 속에 고착되어 과거와 현재, 미

래의 경계를 흐린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적 경

험과 신체적 고통은 관계성에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온다. 생명을 구하는 고도의 공동체적 

유대로 형성된 동료의 부재는 단순한 상실감

을 넘어, 남겨진 이들이 세상 및 타인과 맺어

온 관계 방식을 재구성하게 만든다. 결국 동

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

은 업무와 생활 공간에서 촉발된 신체적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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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의 연속성을 교란하고 관계성에 파급

되는 실존체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네 실존체가 병렬적으

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매개하며 순

환적으로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애도의 본질

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론적, 연

구 목적 등에서 양적연구와 뚜렷이 구별되고, 

질적 연구에서 강조되는 비확률 표집 방법인 

목적 표집을 주로 활용한다. 일반화나 이론 

검증이 목적이 아니므로 무선 표집을 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김

영천, 2013).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후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5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

어졌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면담은 개인 화상 면

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별로 약 1

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점차 구체화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연구 대상 기준은 사별한 

동료와 최소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고, 사후 

1년 이상의 애도 기간을 거친 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애도 반응이 상실 대상과의 

애착 형성 정도 및 관계의 지속성과 밀접하

게 관련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Bowlby, 1980; Parkes, 1996). 특히 교대 근무와 

생명 위협을 공유하는 소방 조직의 직무 특수

성을 고려할 때, 구성원 간 관계는 단순한 직

장 동료를 넘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신뢰 기반의 심리적 계약과 정서적 몰입이 

안정화되는 통상적 조직사회화 기간을 반영하

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공동 근무 기간을 의미 

있는 애착과 집단 응집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였다(Bauer et al., 

2007). 또한 애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적응 과정이며(Worden 1996), 

상실 후 약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심리적 

안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를 

참고하였다(Bonanno, 2004). 더불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개정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에서는 성인의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 진단 기준을 사별 후 12개월 이상

으로 제시하고 해당 기준을 설정하였다. 해당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유관기관 및 각 지

역 소방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을 배포하

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소방공무

원 중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 4명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

은 41세에서 46세로 분포하고 있다. 거주지는 

서울에 2명, 경기 지역에 2명이며, 근무 경력

은 12년에서 16년 사이로 계급으로는 소방장 

3명, 소방위 1명이 참여하였다. 동료와 사별 

후 경과 기간은 1년에서 12년으로 다양하였다. 

동료의 사망 원인은 순직과 질병을 포함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동료의 자살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총 

10건의 동료 사망 사례 중 순직이 인정된 사

례는 3명이었으나, 나머지 7명은 순직으로 인



윤영진․김현주 /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 1031 -

정받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사고사가 3명(순

직 인정 2명, 미인정 1명), 질병(혈액암, 희귀

병, 심장마비)으로 인한 사별 3명, 자살 4명(순

직 인정 1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전원이 상

담 경험이 있었으며, 4명 중 3명은 상담의 효

과를 체감하여 현재 지속 중이거나 추후 상담 

지속할 의사를 보였다. 종교를 가진 참여자는 

2명(기독교 1명, 불교 1명)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

히고 연구 동의를 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연

구자는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 설명문과 연

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서명을 득한 후 그 사본을 참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면담 직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밀 보장 및 연구 윤리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으며, 특히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과 언제든 참여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익명성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심

리적 어려움이나 부적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병원 서비스 정보

를 미리 준비하는 등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하

였다. 본 연구의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료의 죽음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

로 이야기해주십시오.’, ‘동료의 죽음을 경험하

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애도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관계 속에서 어떤 애도 경험을 하셨는지 말

씀해주세요.’,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애도 경험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주세요.’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본 주제와 본질적 주제가 연구 참여자의 실

제 경험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4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도출된 분석 결과를 개별적

으로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구성원 검토 과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이 원자료의 의

미를 왜곡 없이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확

인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에 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모집 공

고와 동의서에 사전 고지하였다. 연구자는 면

담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였으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존중

하는 태도로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자의 선이해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선이해는 끊임

없는 성찰과 거리두기를 위해 중요한 지점이

다. van Manen(1990)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고 간주하는 전제와 편견은 단순히 배제하려 

할 때, 오히려 반성의 과정으로 다시 스며든

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인의 경험이 

현상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전제 

아래, 연구자의 경험 구조를 성찰함으로써 체

험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갈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을 탐구함에 있어 판

단 중지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참여

자의 체험에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구

자의 경험과 사전 지식을 드러내고 지속적으

로 반성하였다.

본 연구의 동기는 2012년 화재 사고로 지인

의 배우자가 순직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

시 장례 과정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던 동료 소

방공무원들의 담담한 태도는 연구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상담 과정을 통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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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내면에 투사된 감정을 자각하였으며, 연

구자의 애도 역시 충분히 성찰되어야 함을 인

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자각은 동료의 죽음

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들의 복합적인 애도 경

험과 그 내면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

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미비할 뿐 아니

라 사회적 이해 또한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연

구자의 개인적 체험과 정서가 해석에 비판 없

이 개입하지 않도록 학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또한 

결과와 명명 과정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하며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영상 매

체 및 관련 서적을 통해 형성된 선이해를 성

찰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참여자의 체험 세

계 내부에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유지

하고 해석의 근거를 참여자의 진술에 두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van Manen(2015)의 체

험연구 과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 분석

을 위해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전사된 

원자료와 면담 중 메모한 내용을 비교, 대조

하였다. 분석 중 불분명한 부분은 연구 참여

자와 유선, 이메일, 문자를 통해 재확인하였으

며 연구자의 메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상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분석 단계

에서는 첫째, 중심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심

층 면담을 통해 확보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

로 검토하면서,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단어, 문장 등을 바탕으로 의미 단위를 도출

하였다. 이후 의미 단위 간의 유사성, 대립성, 

독립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참여자의 

애도 경험과 연결하여 개념화함으로써 중심 

의미를 구성하였다. 둘째, 도출된 중심 의미에 

드러난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 의미 

간의 유사한 패턴을 연결해 나아가면서 기본 

주제를 파악하고 개념적으로 명명하였다. 셋

째, 기본 주제를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본질적 주제로 통합해 나아갔다. 중심 의미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경

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Colaizzi, 1978). 이때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각 

주제의 특성이 드러나면서도 상호 구별되는 

독립적 개념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본질적 

주제를 다시 비교, 분석하여 근본적 실존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본질적 주

제 간의 관계를 구조화함으로써 경험적 삶의 

근본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수개월간 기본 주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관

통하는 본질적 주제로 구조화하여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

하여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4

가지 논점을 고려하였다(van Manen, 1997). 구

체적으로는 주제가 자료로부터 적절하게 도출

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본질적 주제 도출 과

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비교와 검토를 지속

하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근본적 실존

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의 객관성

을 높이기 위해 상담 전공 석사 3인과 함께 

의미 구조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내용

의 개념 명명과 범주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지

도 교수 1인의 지속적인 검토를 받았다. 동시

에 연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소방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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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주제 기본 주제

박탈된 애도
무력감이 축적되는 조직 문화

절차, 산 사람들의 몸부림

슬픔을 검열하는 

생존자의 분투

남은 자들을 위한 추모

슬퍼할 자격도 없는데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

나누지 못하는 고통과 분투

희생이 전제된 직무의 요구

가족을 위한 감정 억제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

동료가 떠오르는 자리

멈추지 않는 사건의 순간

일상 속 죽음의 기억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이해’의 영역이 될 수 없는

비난으로부터 자기돌봄으로

애도를 공유하는 기억의 공간

다시 

현장으로

동료와 함께 나아가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각성

다시 묻는 소방공무원의 의미

표 1.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

험에 관한 주제
원단 소속 상담사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선행

연구 및 영상 매체를 포함한 관련 문헌을 통

해 확인, 점검하는 삼각 검증 과정을 수행하

였다. 또한 안전 기반 치료, 신체 감각 기반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워크숍과 학회의 재난 상

담 및 애도 상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

구 방법론 강의 수강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동

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도 자료에 의미를 부여

하는 민감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왜

곡 없이 전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가 참여자

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

적으로 공유하여 재확인하는 구성원 검토 과

정을 거쳤다. 특히 심층 면담 이후 한 참여자

가 고인에 대한 정서적 재경험으로 인한 일시

적 심리적 혼란을 보고함에 따라 엄중함을 인

식하고, 즉각적으로 준비된 심리지원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참여자의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 과정

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했

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잠정적인 오류를 수정하였고, 상호 비교하여 

van Manen(2015)이 제시한 근본적 실존체인 신

체성, 관계성, 공간성, 시간성 차원에서 분석 

및 기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분석 

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  과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우리 

생활 세계의 일반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연구방법론

이다(김애령, 2009).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

한 개인들의 경험 구조를 파악하고 실존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료의 죽음

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나타난 

기본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여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탈된 애도

무력감이 축적되는 조직 문화

소방공무원 조직 내에서 개인의 고통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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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효율성과 강인한 소방관이라는 이미지 

아래 가려진다. 참여자들은 동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온전히 인정받

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조직을 향한 깊

은 불신과 냉소를 학습한다. 이러한 폐쇄적 

문화는 동료 간의 진실한 정서적 연결마저 차

단한다. 심리적 자기 검열과 상담을 낙인으로 

인식하는 두려움은 소방공무원들을 각자도생

의 길로 내몰며, 동료 간의 지지 체계와 상호 

조력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만든다. 

특히 죽음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대원들이 선

택한 최후의 보루는 감정의 완전한 차단이다. 

슬픔에 접촉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이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무뎌짐

을 생존 전략으로 삼는다. 조직 내 한계와 더

불어 현장의 급박한 위기 대처를 위한 이러한 

방어기제는 정서의 만성적 쇠퇴로 나타나며,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폐쇄적이 돼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니

까., 제일 두려운 거는 내가 상담받는다

는 사실을 남이 안다는 거예요. 한 시간

씩 자리 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참여

자A) 

사건에 관한 생각이나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드러내서 마음이 접촉

하려고 하는 것들은 차단했어요. 너무 힘

들어서.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차

단하고 있어요. (참여자C)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도

움 주는 손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문

화라고 할까. 회사 가면 마음고생하며 하

루하루 지내고 있는 부분을 받아주고 공

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하고. (참여자D) 

절차, 산 사람들의 몸부림

소방공무원의 죽음 이후 장례와 영결식, 사

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찰 등 치유와 애도의 

시간이 아닌, 책임 공방과 형식적인 행정 절

차로 변질된다. 참여자들은 슬픔에 온전히 갈

무리할 새도 없이 보여주기식 장례 행정의 수

단으로 동원되거나,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소방 조직은 사건을 

규격화하여 종결지으려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순직 인과성 증명, 책임자 색출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들의 심층적인 고통을 헤아

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개인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또한 사고 상황에 대한 

강압적 복기와 책임 추궁 과정 자체가 외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소방공무원들은 동료를 잃

은 슬픔에 더해 자책과 억울함이라는 복합적

인 고통을 짊어진다. 형식적 상담과 행정 절

차는 남겨진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이나 의미

를 주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개인

의 몫으로 미루고 있다. 

순직 사고 나면 희생, 이렇게 나오다가 

싹 잊혀지는 게 행사예요. 암으로 돌아가

신 건데,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참여자A)

화가 나는 부분은 지휘 라인, 장례 절

차가 뉴스에 나오니까. 보이는 거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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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든요. 직원들끼리 뭐 하는 짓이냐. 

투덜대기도 하고. (참여자B)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었는

데 못한 일들로 만들기 위한 조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고려되

지 않아요. (참여자C) 

혈액암이나 육종암 같은 병이 갑자기 

왜 많이 걸리는지. 현장에서 직접적인 화

재, 구조, 구급 원인으로 해서 돌아가셔

야 순직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여자D)

슬픔을 검열하는 생존자의 분투

남은 자를 위한 추모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살 및 사망 사고는 빈

번한 사건이며, 동료의 죽음 역시 때로 절제

된 정서와 객관화된 정보로 소비된다. 참여자

들은 동료의 관계 상실에 대하여 감정의 소용

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

의 일처럼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차단하는 방

어적 태도를 견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

정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뎌짐의 

이면에는 고인의 삶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일부의 시선과 그로 인한 분노와 불쾌감이 공

존한다. 애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무책임한 

추측과 비난이 침투할 때, 자신의 마음을 굳

게 닫아버리는 고립의 악순환에 빠진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추모란 고인을 기리는 일을 넘

어, 남겨진 동료들이 서로의 슬픔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고인의 삶을 왜곡되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신뢰 관계 구조가 회복하는 과정이어

야 할 것이다. 

사망자를 자주 보니까 별 게 없어요. 

항상 일하는 게 자살 관련된 일이라서, 

왜 그랬을까 정도. (참여자B)

객관적으로 감정이입을 안 하게 돼요. 

쉽게 다른 사람 얘기처럼 서로 얘기하게 

돼요. 얘기를 하면 감정이 느껴지려고 하

니까요. (참여자C)

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악순

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참여자D) 

슬퍼할 자격도 없는데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직업적 소명

과 신념 체계가 훼손되는 경험일 수 있다. 참

여자들은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존자 죄책감과 

후회 사이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고통을 스스

로 검열한다. 유가족이나 현장에 직면했던 동

료들의 고통에 비하면 본인의 슬픔은 그만한 

고통도 아니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슬픔에서 

철수한 채 자기 비난에 갇히는 것이다. 이러

한 심리적 기제는 상담조차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한다. 같은 공간에서 적

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

식해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 고립시키고, 슬픔

을 공유하는 것이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라 오해하며 스스로를 위로의 사각지대에 방

치하고 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힘들더라고

요. (참여자 B)

그 정도의 고통도 아니면서. 비난받는 

두려움도 있어요. 슬퍼하는 가족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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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일을 다룬다는 건 큰 슬픔과 큰 

자책, 비난을 가져오는 일이라서 하고 싶

지 않아요. (참여자 C)

같이 있던 동료들 상담하는 게 당연하

지, 내가 왜 상담을 받아. 많은 경우 개

인의 일로 치부하죠. (참여자 D)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

나누지 못하는 고통과 분투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단순한 심리

적 슬픔을 넘어 물리적 고통으로 치환된다. 

조직 내 소통의 단절과 억압적 분위기는 외상

에 준하는 애도에 대한 정서적 처리를 포기하

게 만들며, 대신 그 고통을 신체적 대응에 매

몰되게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앞에 스

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리 증상을 일으키기

도 하며, 사고 시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육체적 공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참여자들

은 이러한 신체 감각과 고통을 덜기 위해 각

자 처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직무를 지속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동료의 죽음에 대

한 슬픔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나간다. 

사고 경험이나 애도에 관한 소통이 차단된 환

경 속에서 사별로 인한 정서적 회복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고립된 영역으로 받아들인 채 

대처하고 있다. 

겨울인데 몇몇 요소 말고는 사실 기억

에서 지워진 게 되게 많아요.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해보지 않

으면 모를 경험인 것 같아요. (참여자B) 

걷는 게 도움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 같아요. 

아침에 맨날 술 사서 퇴근하면서 취하고 

자고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무거웠어요. 

그때는 뭔가 트리거가 있었고 자해를 한

다거나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겠다. (참

여자D) 

희생이 전제된 직무의 요구

소방공무원들에게 현장의 위험과 조직 내적 

갈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적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묵묵한 희생이 미덕으로 여

겨지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

다 침묵하는 법을 먼저 학습하며 심리적 고립

의 장에 머문다. 사별한 동료의 죽음이 재경

험되는 물리적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거

나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일상

적으로 마주한다. 그러나 조직은 안식처가 아

닌 검열의 공간이 되어, 보호자 역할 대신 직

원의 부족함을 탓하며 책임을 추궁하기에 바

쁘다. 이러한 부조리가 반복되면서 대원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업무에 이입하지 

않는 방어적 시스템을 스스로 작동시켜 고립

된 내면 공간을 구축한다. 일상생활까지 침범

하는 신체적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정신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알코올이나 고립된 휴식

을 선택하면서도,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의 뒷모습에는 

소모품으로 전락한 듯한 회의감과 더불어 직

업적 책임감이 공존하고 있다. 

항상 묵묵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말하고 싶은데 말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학습된 것 같아

요. 떠들면 모난 돌이 정 맞지. (참여자A)



윤영진․김현주 /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 1037 -

직원들도 계속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

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안 하게 되는 시

스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안하고 다른 일을 하죠. (참여

자C)

책임 추궁하는 과정들이 보이니까요. 

문제나 민원이 생기면, 하고 싶지 않다는 

순간들이 있어요. 처리는 해야 하니까 가

서 해야 할 것은 해요. 일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D)

가족을 위한 감정 억제

소방공무원에게 가족은 든든한 지지 기반인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전이시켜서는 안 될 

보호의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참혹한 경험이나 직무상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공유하기보다 함구를 선택한다. 걱정시킬 수 

없다는 배려의 마음은 현장 경험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각색하거나, 힘든 내색 대신 잦은 

연락으로 가족을 안심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족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스

스로 검열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이들의 노력

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립을 자처

하는 고독한 관계 맺기 방식을 보여준다. 

가족한테 직장에서 힘든 마음이나 말

을 하면 안되잖아요. (참여자A) 

가족끼리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출동해

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면 가족

하고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걱정하니까. 

(참여자B)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 못 하고요. 화

가 탁 터지는 순간에 평정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D)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

동료가 떠오르는 자리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관념적인 상

실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공간과 신체적 

감각 속에 남아 있는 실존적인 빈자리이다. 

함께 밥을 먹던 식당, 장비를 건네주던 손길, 

축구를 하며 몸을 부딪치던 생생한 촉감들은 

문득 참여자들의 감각을 깨운다. 특히 현장에

서의 경험은 더욱 강렬한 촉각적 기억으로 남

는다. 구조 과정에서 손끝에 전해진 신체의 

저항감이나 시신 수습 시의 묵직한 감각은 뇌

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

도 유사한 상황에서 손에 담긴 느낌으로 되살

아난다. 이들에게 동료를 떠올리는 일은 단순

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육체적 감각은 물

론 정서적 고통과 슬픔이 현재의 몸으로 고스

란히 전이되는 감각의 재경험이다. 잊으려 애

써도 빈자리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추억은 촉

각적으로 만져지기에, 이들에게 애도는 멈출 

수 없는 감각의 파동을 홀로 견뎌내는 과정과

도 같다. 

식당에 그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팀이긴 했어도 같이 밥을 먹었고, 

저희 옷과 장비를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요. (참여자A) 

보트를 줄로 잡아당겼을 때 느낌들. 직

원들과 축구할 때 공을 뺏고, 말하던 느

낌들. 워크숍 갈 때 몇 시간 동안 얘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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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그 느낌들. 떠올리면 먹먹해지기 때문

에. 떠올리고 싶지 않고. 떠올리려고 하

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참여자C) 

구조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강하게 해

야 하거든요. 아래쪽 떠 있는 뼈들은 다 

풀어져요. 그 느낌이 손에 담기거든요. 

그 기억이 오래가는데. 시신 수습할 때 

그런 것들이 기억나죠. (참여자D) 

멈추지 않는 사건의 순간

소방공무원에게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

가 아니라 언제든 기억과 감각이 재생되는 기

억의 저장소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은 시

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일상적인 순간마

다 사진이나 영상처럼 현재의 시간에 침투한

다. 특히 자신의 생활 공간이 외상 사건의 재

경험 무대가 되어 참여자들을 출구 없는 고립

감으로 몰아넣는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압

하지만, 공간에 각인된 사건의 잔상은 예고 

없이 되살아나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일상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죽음의 공포를 자극한다. 

몇 년 전 병원에 실려 갔을 때, 그 사

건들과 같이 쭉 같이 연결되어서 끌려 

오더라고요. (참여자C)

지나가다 생각나요. 여기서 가스를 마

시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지. 그때 기억이 

영상으로 딱 떠올라요. 초창기 구급대원 

하면서 출구가 없는, 몰리는 느낌이 들었

어요. 동네를 뛰거나 산책할 때 피하죠. 

(참여자D) 

일상 속 죽음의 기억

소방공무원들에게 죽음은 타인의 비극이 아

니라,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생생한 위협

으로 존재한다. 헬멧에 새겨진 깊은 긁힘, 찰

나의 차이로 비껴간 차량, 동맥 근처를 물린 

상처와 같은 신체적 흔적들은 안도감보다 언

제든 죽을 수 있다는 무력감을 먼저 각인시킨

다. 참여자들에게 죽음은 현장에서만 일어나

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암과 희귀병, 심장

마비, 추락하는 간판처럼 일상의 모든 공간과 

순간에 죽음의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이러한 

삶 속의 죽음에 대한 감각은 참여자들로 하여

금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며, 일상적

인 상황에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예민성

을 유발한다. 결국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다

는 실존적 무력감 속에서도 신체에 새겨진 공

포를 억누르며 다시 현장으로 향한다. 소방공

무원에게 삶이란, 동료와 같은 죽음이 언제든 

자신에게 덮칠 수 있음을 인지한 채 살아가는 

위태로운 신체적 긴장의 연속이다. 

나중에 보니까 헬멧 뒤통수 한가운데 

날카로운 농기계에 깊게 긁혔더라고요. 

몸에 꽂혔으면 그분들처럼 죽었겠다. (참

여자A)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은 항상 

나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거든요. 오래 

남으면 안되는 직업이에요. 오래 남아도 

안되고. (참여자B) 

우리 직원들이 사고 많이 났을 때는 

간판 밑에도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간판 

떨어질까봐. 과도한 염려, 불안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근데 방법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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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C) 

한순간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다칠 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노력의 영

역이 아니라서. (참여자D)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이해’의 영역이 될 수 없는

동료의 죽음은 거대한 벽과 같다. 참여자들

은 떠나간 동료를 향해 왜 그래야만 했는지 

끊임없이 되묻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 앞에

서 깊은 안타까움과 원망, 서운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특히 그 죽음은 시

간이 흘러도 현실감 있게 수용되지 않으며,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무

력감을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대처할 수도, 준비할 수도 없어, 이러한 

상황은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으로 마음 한구석

을 멍하게 만든다. 무력감에 따른 회피와 억

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사

건을 억지로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막막

함 그 자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감내해야 

하는 애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 친구 그렇게 되고 못 믿겠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쉬울 수가 없었겠

죠. (참여자A)

슬프고 현실감은 계속 없었어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싶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되면 대처라도 하고 준

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무력함, 부족함,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떠올릴 필요

가 있을까. (참여자C)

비난으로부터 자기돌봄으로

떠나간 동료를 보내주는 일은 망각하는 것

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리움과 남겨진 이의 

죄책감을 삶의 질서 속에 새롭게 배치하는 과

정이다.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애도

의 과정을 마주하고 있고, 때로는 뒤늦게 찾

아온 애도의 마음 곁에 자기 비난과 부끄러움

이 교차하기도 한다. 더불어 그 죽음을 성장

의 밑거름이 된 하나의 사건으로 객관화하기 

시작하면서 추모의 마음과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자신을 향한 위로와 긍정으로 이어지

게 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애도하고 싶은 마

음이 있어요. 저를 위한 애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 마음과 함께 계속 부끄러움과 

비난이 찾아오는 것도 지금 보이네요. 

(참여자C)

잘했다. 잘 버텨서 다행이다. 옛날보다 

덜 무거워지고 가벼워졌네. 경험이 쌓이

고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온몸으로 재경

험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시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크게 키워서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여자D)

애도를 공유하는 기억의 공간

소방공무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물리적 공

간에 머물러야 하지만, 정작 그 공간 안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애도할 언어의 자리는 허락

되지 않는다. 고통을 우려하여 서로에게 침묵

을 강요하거나, 위계와 거리감 때문에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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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떼지 못하는 상황은 공유된 공간을 오히

려 고립된 섬들로 파편화시킨다. 하지만 참여

자들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갈망한다.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안

전하게 대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애도의 공간

을 회복하는 일이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기도 하

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하지 마라. 너

무 괴롭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여자A)

같이했던 기억을 얘기하는 과정이 필

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야 힘들지만 얘기

하는 과정이 지나면 좀 편해지는 것 같

아요. (참여자B)

그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직원들과도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해도 그거(고인의 죽

음)에 관해서는 얘기한 적은 없죠. (참여

자C)

다시 현장으로

동료와 함께 나아가기

소방공무원에게 동료는 사선을 함께 넘나드

는 운명 공동체이며,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참여자들은 떠나간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현재 곁에 있는 동료

에 대한 헌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보다 상담

의 유용성을 전파하며 동료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자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 현장의 복합

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부족함 

마저 공유하며 서로의 안전을 담보한다. 이러

한 연대의 마음은 소방 조직을 단순한 직장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치유적 공동체로 

기능하게 한다. 

남은 사람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담도 해주고, 상담 안 좋은 거 아니다. 

말을 하면서 해소되는 면이 있다. 부끄러

워 할 필요없다. (참여자A)

팀끼리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해라. 부

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거에 대해 공유하죠. 팀은 그렇죠. 소방

은 그렇죠. (참여자B)

심리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후배들 보

면 옛날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고, 상

담도 권유해주고 싶고요. (참여자D)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각성 

소방공무원으로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참여

자들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현장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숙

명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자 직업

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

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열기와 흥분에 휩쓸리

지 않기 위해 호흡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조

하려 노력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

호하기 위해 장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을 찾거나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서적 방어벽을 세우는 일도 시

도한다. 참여자들에게 조심성이란 단순한 두

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응축되어 만들

어진 전문적인 생존 전략이자 나를 지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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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이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

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인데. 적절히 

대응해야죠. (참여자A)

그 열기와 흥분되는 상황에 빠지면 통

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꼭 사고가 나

요. 경계를 살피려고 노력해요. 자연을 

많이 찾아가고, 사고를 전환하려고 절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산책을 많이 하고

요.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D)

다시 묻는 소방공무원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

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깊은 소명 의식

과 행복, 만족감을 주는 천직이다. 참여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외상 사건과 동료

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고통에 머물게 하지 않

고 오히려 내면적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

었다. 비록 애도와 외상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나눔과 봉사는 타인에게 

조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재발견

하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적 보

람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에 기여하

고자 하는 소명으로 승화되고 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힘이 되는구나.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많이 경험했어요. 가치의 가치를 계

속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애도와 외상 경험)은 계

속 성장에 도움 되는 일들로 남아 있으

면 좋겠어요. (참여자C)

저한테 많은 걸 줬고 고마운 직업이고 

고마운 직장이니까. 만족스러워요. 앞으

로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현장에서 베풀

면서 다음을 준비해야죠. (참여자D) 

논  의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

원의 애도 경험을 탐구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

구이다. 사고 현장에서 외상에 노출되는 소방

공무원이 동료의 죽음 후 애도를 어떻게 경

험하고, 그 경험의 어떠한 의미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인이 된 동료와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고, 

사후 1년 이상의 애도 기간이 경과한 연구 참

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원자료

를 바탕으로 60개의 중심 의미와 16개의 기본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후 16개의 기본 주제를 

6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하였으며, 이를 van 

Manen이 제시한 4개의 실존체 차원의 상호침

투적 구조 속에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

출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각각 독립된 범주

라기보다, 상호 매개하며 순환하는 하나의 실

존적 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탈된 애도”와 “슬픔을 검열하는 생

존자의 분투”가 나타내는 의미는 단순히 슬픔

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을 넘어, 소

방공무원의 실존 구조 전반을 흔드는 지속 비

애의 핵심 양상과 연결된다. 지속 비애는 상

실 후 6개월 이상 강렬한 그리움과 침습적 사

고, 현실감의 부재, 정서적 고통이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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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적 애도로 설명된다(Prigerson et al., 2009). 

이처럼 애도가 억압되거나 방해될 경우, 정서

적 긴장이 내면에 축적되어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부정적 가능성이 있다(이범수, 

2012; Lazarus & Folkman, 1984; Worden, 1996). 

애도 과정에서 정서적 에너지가 내면에 정체

될 때 우울, 무력감, 관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Kast, 1982/2007; Parkes, 1996). 동료의 죽

음 이후 충분한 애도의 시간과 공간이 허용되

지 않는 폐쇄적 조직 문화는 정서적 정체를 

가속화하며, 관계성의 균열을 초래한다. 군 자

살생존자 애도 과정 연구에서와 같이(홍춘우, 

2020), 사인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불안과 죄책감, 사회적 

낙인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자

기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 Doka(1989)가 제시한 박탈된 애도는 

사회적 승인과 역할 기대의 결여로 인해 슬픔

의 표현을 차단한다고 설명하였다. 소방공무

원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생존자 스스로 

애도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면화 과정으로 드

러난다. 이는 관계의 단절을 포함하여 개인의 

신체와 시간 구조까지 재편하는 실존적 배경

이 된다. 동료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고통을 느끼

는 생존자 죄책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Ford, 

2009/2012). 생존자 죄책감은 자신을 애도의 

주체가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만든

다. 이와 같은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슬픔을 

수치스럽고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타인과 정서적 교류를 차단하게 

한다. 이때 적절한 애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

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인 소방공무원은 감정을 

차단하고 신체를 긴장 상태로 유지한 채 반복

적 무력감과 회의감을 겪게 되며, 궁극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자인 소방공무원이 애도를 언

어로 표현하지 못한 채 신체로 감당하는 방식

을 보여주며, 이는 자기 통합성의 손상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고

통이 공통된 신경회로를 공유한다는 연구는 

외상 경험이 신경 생리적 반응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Vasterling et al., 

2006). 동료와의 사별은 개인의 인지적 혼란,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불편감을 동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외상 사건이 될 수 있다(Jordan & 

Mclntosh, 2010). 특히 소방공무원은 단일 외상

이 아닌, 반복되는 재난 현장 노출과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복합 외상에 취약

한 직업군이다. 복합 외상 경험자는 외상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 모든 것에 자신의 트라

우마를 투영하는 경향을 설명하였다(Herman, 

1992; Ogden, 2006/2019). 애도를 의식적으로 

억제할 경우, 다양한 심리․행동적 문제로 나

타난다는 연구를 고려하면(Bowlby, 1980), 소방

공무원은 자신의 다양한 관계와 역할이 무너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차단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인하거나 취소하는 방식

으로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의 업무 환경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

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억압된 정서적 고통

은 신체화의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제기되

어 왔다((Bryant & Harvey, 1995). 그럼에도 동

료의 죽음과 관련된 극한의 위기 속에서 나타

나는 부동 반응과 해리 증상을 개인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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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원하는 조직 문화는, 생존자들이 심리

적 고통을 외부로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고립

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해리, 과

각성, 음주 의존과 같은 방어기제를 통해 애

도의 고통을 견뎌내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반복적이고 과도한 회피행동의 지속될 경우, 

에너지가 소진되고 자기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Shalev, 2005; 

Ogden, 2006/2019),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

공무원의 애도가 단순히 감정 처리의 문제를 

넘어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하는 실존적 사건

임을 시사한다. 

셋째,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으

로 도출된 의미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와 공간

이 외상의 재경험 무대로 기능하며, 결과적으

로 지속 비애의 정서적 강도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생활 및 업무 공간은 중립

적 배경이 될 수 없다. 소방공무원은 직접적 

외상뿐 아니라, 대리 외상에도 노출된다. 특히 

빈번하게 외상 사건을 마주해야 하는 현장 업

무의 특성상, 일상적인 외부 자극과 결합하여 

PTSD 증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

희숙 등, 2014). 더욱이 식당, 거리, 현장 등 

일상의 다양한 공간은 끊임없이 동료의 부재

를 환기하며, 신체 감각과 이미지로 되살아나

는 고인에 대한 복합적 정서를 현재형으로 머

물게 한다. 동료와 함께 근무한 공간에서 계

속 직무 수행해야 하는 환경 자체가 애도의 

과정을 과거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현재에 고

착시키는 것이다. 이런 복합 외상의 심리적 

후유증은 자기 통합성의 손상으로 나타나며

(안현의 등, 2009), 일상에서 반복되는 외상의 

재경험은 정상적인 애도를 지연시키고 지속 

비애 증상을 강화하거나 고착화한다(이동훈 

등, 2022; Prigerson et al., 2009). Herman(1992)는 

복합 외상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안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공

간의 부재가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보았다. 이

는 자기 보호 기능의 회복과 심리적․물리적 

안전 공간의 재구성이 복합 외상의 회복을 넘

어(안현의 등, 2009), 지속 비애 완화하는 데에

도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넷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는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비록 동료의 죽음이 봉합되지 않은 채 여전히 

현재의 삶에 침투하는 장면으로 남아 복합적

이고 소화하기 힘든 감정을 일관되게 보고하

고 있으나, 시간은 동시에 그 상실의 의미를 

재배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

은 분노, 수면 장애, 정서적 고립 등의 어려움

이 경험하거나, 지속적 긴장과 예민성 속에서 

정신적 이완을 하지 못한 결과 신체화 증상에 

적응하기 위해 음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고

된 바 있다(김성국, 2020). 이와 유사하게 과거 

알코올 사용과 감정적 고립 양상이 확인되었

다. 하지만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줄이기 위

한 종결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상실의 고

통을 직업적 소명과 연결하여 현장에서의 안

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남은 동료를 돌

보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하는 성장의 시

간으로 통합해 내고 있다. 즉 동료의 죽음이

라는 사건을 병리적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

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세윤 등(2021)의 연

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조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

며, 빈번한 외상에 자주 노출되는 타 직업군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료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바 있다(Laffay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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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Stephens & Long, 2000). 결론적으로 고통

의 시간을 통과하며 남은 동료들과 독려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소방공무원의 경험은 

동료 및 조직 간 관계성의 회복이 지속 비애

와 복합 외상이 야기하는 부정적 경로를 효과

적으로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동료의 죽

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는 단순히 개

인의 극복 의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복

합적인 실존 구조를 지닌다. 이는 신체, 관계, 

공간 그리고 시간성의 차원을 포괄하는 다층

적 경험이며,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존적 맥락을 바탕

으로 심리상담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을 위한 동료 지지 및 의

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허미

라와 정인철(2022)은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지지 원천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연구(안세윤 등, 2021)에서도 동료와 

조직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음이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소방 조직

은 수직적이며 보수적인 문화를 견지하고 있

으며, 이는 고인이나 사고 경험에 대한 동료 

간의 개방적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위기 상황에서 파생된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적절히 표출되지 못한 채 억압이나 

부인의 기제로 차단될 경우, 지속 비애를 심

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도는 비탄의 경험으

로부터 시작된다(Cole, 2011).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애도 상담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동반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Alan, 2009). 특히 소방공무원이 겪는 특유의 

생존자 죄책감과 부채감 그리고 이와 결합된 

신체 감각적 외상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

는 최적의 지지 자원은 동료인 소방공무원이

다. 따라서 동료 지지 교육 및 의사소통 교육

을 통해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된 치유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상 사건

과 행정 절차에 의해 소외되었던 개인의 심리

적 권리를 회복하고, 조직 내 동료 간의 존중

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교두보가 될 것

이다. 

둘째,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

문적인 심리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여기서 표준화된 집단상담이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나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내용과 

효과가 달라지는 임의적 개입을 넘어, 소방 

현장의 특수성과 동료 간 유대를 반영한 관계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물리적 공간에서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으며, 고통스럽게 내면화했던 기억

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공감받는 경험을 필요

로 하였다. 동료 관계 기반의 상호작용은 이

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사건 당시 옆에 있

던 직원들과 계속 만나고 얘기를 나눠도 고인

의 죽음에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죠’(참여자

C)라는 진술에서 나타나듯, 일상적인 만남으

로는 애도의 고통이 충분히 공유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는 동료 관계를 기반으로 상실의 경험을 안전

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화된 치유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특정 대

상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소방공무

원에게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제공되며, 예방

부터 위기 개입,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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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연속성을 갖춘 통합적 심리지원 모델을 

지칭한다. 2026년 상반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예정이며, 현재 각 시․도 소방심리지원단과 

시․군․구 ‘찾아가는 상담실’이 운영하고 있

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은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타 

시․도는 계약 만료에 따른 상담 중단이나 방

문 상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

다. 선행연구(김봉명 등, 2011; 배점모, 2008; 

변하연, 신하천, 2025)와 본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공개된 장소와 업무 시간 내 상담이 이루

어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이로 인

한 심리적 거부감과 사회적 낙인이 우려된다. 

또한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소방 현장의 특수

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된다.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다발적인 사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의 죽음에서 겪

는 상실감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단순히 심리지

원을 넘어 소방 조직의 동료 간 유대를 활용

한 관계 중심의 회복 모델이 필요하다. 감정

을 억제하는 경직된 문화 대신 고통을 안전하

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

를 구축하는 집단상담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최우선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수평적 소통 체계 구축 및 조직 내 심

리적 지지망 강화, 건강한 심리적 수용을 촉

진하여 지속 비애를 다루며,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외상 후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

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

의 확보라는 구조적 기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 직업군으로서 서로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치유적 집단으로서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개입은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에 유의

미한 역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

방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실존적 이해와 대처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죽음 교육은 죽음의 

의미, 죽음에 대한 불안과 태도, 죽어감과 사

별의 과정, 임종을 앞둔 사람에 대한 돌봄 주

제를 포함한다(권석만, 2019). 권석만(2019)은 

“죽음의 심리학”을 통해 죽음의 자각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건강한 대처 기제를 

형성하고 존엄한 죽음과 타인의 임종을 준

비하는 데 필수적임을 피력하였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Fry, 2001; Fry & Debats, 2002; 

Robbins, 1992), 죽음 대처 유능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낮고, 자기 수용 및 친밀감, 실존

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지․정

서․행동적 측면이 구조화된 집단 죽음 교육

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과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신감

을 부여할 것이다(권석만, 2019). 특히 현장에

서 죽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야

말로 누적된 정서 피로와 억압된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재해석할 기회가 필요하다. 동료

에 대한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면에는 사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험

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늘 

긴장되고 억압적 조직 문화에서 적절한 애도

의 장이 부재한 것 역시 사실이다. 결과적으

로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된 죽음 교육은 

대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정서․신체적 이완 

도모하며, 외상 요인인 사별 경험을 건강한 

애도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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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40대

로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인 중견 남성 소방공

무원의 애도 경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 적응 초기 단계의 신입 소방

공무원과 현장 대원 외에도 지휘관․행정직 

등 직위별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신의 내면을 

개방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는 참여자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극심한 외

상으로 인해 심리․생리적 고통을 언어화하지 

못하거나, 소방 조직의 문화적 맥락으로 방어

적 태도를 보이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경

험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는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

적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후속 연

구에서는 양적․질적 접근을 통합하는 혼합 

연구를 적용하여,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애

도 경험을 다각적으로 조명해볼 것을 제언한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회고적 방법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애도 경험의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애도 

경험의 과정적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

원의 애도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

기 위한 심리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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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explored the mourning experiences of four firefighters who 

experienced a colleague’s death. Guided by van Manen’s methodology, data analysis derived six essential 

themes across four existential dimensions (spatiality, corporeality, relationality, and temporality). First, 

through ‘disenfranchised grief’ and ‘the survivor’s struggle to censor sadness,’ participants deprived 

themselves of the right to mourn due to survivor guilt. Second, ‘the weight of firefighters enduring alone’ 

showe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grief as somatic symptoms delayed the normal mourning. Third, ‘the 

death of a colleague imprinted on the scene and body’ triggered trauma re-experiencing in daily spaces, 

fixing sensory impressions of the deceased. Finally, ‘a life reconstructed while living with the death of a 

colleague’ and ‘returning to the scene’ reflected post-traumatic growth and communal solidar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ourning of firefighters following a colleague’s death must be understood 

beyond individual emotional processing and within existential and organization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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